
중앙교섭속보12호-1

▣발행일 : 2020년 9월 8일(화) ▣발행인 : 김호규▣발행처 : 노조선전홍보실▣ilabor.org / @metalunion ▣전화 : 02-2670-9507
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
12호

“13차교섭에서의견접근못하면노조는결단한다”
8일, 12차 중앙교섭·2차 축소교섭 … 노조, “재난 상황 모든 노동자 보호할 합의하자”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

사용자협의회가 9월 8

일 서울 중구 정동 노

조 회의실에서 12차 중

앙교섭을 열고 곧바로 

축소 교섭에 들어갔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

교섭 인사말에서 금속

노조 산별교섭이 한국

의 사회 의제에 미치는 공적

인 역할을 언급하며 교섭 타

결을 촉구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현대중

공업에서 코로나 19가 확진자

가 발생해 수백 명이 검사를 

받고 있고, n차 감염까지 우

려하는 상황이다. 재난 상황에

서 조업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

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고통

이 깊어지고 있다”라며 크게 

우려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재난 상

황에서 금속 산별 교섭은 조

합원과 회원사의 이해를 넘어 

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

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. 산

별 최저임금 인상도 축소 교

섭을 통해 안을 마련해보자”

라며, 사측의 제시안 제출을 

촉구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장 직무대행은 축소 교섭을 

제안했다. 박근형 직무대행은 

“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

이 확실하다. 기한 없이 교섭

을 끌고 가는 상황에 고민이 

크다”라고 설명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본교

섭에 추가 제시안을 내기 위

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모자랐

다. 축소 교섭에서 안을 내보

겠다. 노사 의견을 확인하면서 

견해차를 좁혀가자”라고 제

안했다.

정회 뒤 금속노조와 금속산

업사용자협의회는 추석 전 의

견접근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

확인하고, 오후 내내 축소 교

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

좁히지 못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

무대행은 교섭 마무리 

발언에서 “두 번째 축

소 교섭에서 쟁점에 대

한 이견을 좁혀보려고 

노력했다”라면서 “회

원사 내부 의견을 다 

모으지 못하는 등의 한

계가 있었다. 13차 교섭

에서 최선을 다해보

자”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“교

섭 마무리 국면에서 속도보다 

방향이 중요하다. 목표와 방향

이 일치하면 속도도 빨라진다. 

노조는 교섭 타결을 위해 모

든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약

속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다만 다

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못 

하면 금속노조는 결단할 수밖

에 없다. 코로나로 어려운 상

황이지만 노동조합은 투쟁 외

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

실을 유념해 달라”라고 경고

했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

오는 9월 15일 13차 중앙교섭

을 열어 축소교섭에서 나눈 

의견을 토대로 교섭을 이어가

기로 했다. 


